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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송의천 이 홍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부 합동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예배시간이 오전 11시로 변경됩니다.

동경시부야복음교회종교
법인

宗教法人東京渋谷福音教会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Japan

행사 및 모임

교우소식 및 알림

협력사항

청소 담당 / 설거지 담당

기노스코 성경공부

예 배 안 내 우리교회 비전 및 사명

1부 일본어주일예배

1부 일본어 소그룹

2부 한국어주일예배

2부 한국어 소그룹

어린이 주일예배

중고등부 주일예배

예배전 기도회(1부)

예배전 기도회(2부)

수요말씀과 기도모임(Online)

기노스코 성경훈련

우리교회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으로서
주님나라 확장하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
(에베소서 1:22-23)

우리교회의 사명

거룩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세대로서

우리로 거하게 하신 지역과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신

모든 나라를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기

(창세기 1:28)

10:30

12:00

13:00

15:00

13:00

13:00

(주일)10:00

(주일)12:20

19:30

기노스코 
란참조

금주 예배스케쥴

병환 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0/13(주) 오후 4:30부터 ‘엔도슈사크 독서회’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2. 10/17(목)-10/20(주) 한국 HOP (대표: 정주환 목사) 단체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일본 비젼트립을 위해 본교회에 방문합니다.

3. 10/20(주) 주일예배는 1/2부 합동예배로 오전 11시에 드리겠습니다. 주일예배 
설교는 다니엘김 목사(필리핀 SICAP)와 문석현 전도사(HOP)께서 해 주시겠
습니다.

4. 10/27(주) 오전 11시 부터 야외합동예배가 ‘多摩川ゴルフ練習場付近芝生広
場’에서 있습니다.

1.

자녀의 헌아식을 원하시는 부모님들과 침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부 주일 예배 안내로 봉사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1부 예배 
위원장 大坪隼一임원집사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소그룹 인도자께서는 주일예배 참석 인원(유스 및 cs포함)을 파악하셔서 송의천 장로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2. 사정상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교회 구좌로 헌금을 송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三井住友銀行、渋谷駅前支店、5532398(口座番号)、234（店番号）
シュウ)トウキョウシブヤフクインキョウカイ]

예배당에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삼가해 주시고, 주일예배 및 소그룹 후 
사용하셨던 장소의 정리 및 청결 유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4. 예배시간에는 핸드폰의 전원을 꺼 주시거나 진동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며, 자리는 
앞좌석부터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5. ‘생명의 삶’ 묵상교제를 사용하셔서 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시는 일과 소그룹으로 모여 
성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도회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10/13(주):  그룹C& 청년부2 / 그룹A10/6(주):  그룹A& 청년부1 / 그룹C

담임목사의 심방/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김현아 사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및 각종 이단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아울러 본 교회에서 행하는 모임 및 성경훈련외
각종 집회, 세미나 성경공부 모임 등에 참가시 반드시 담임목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년 40호 2024년10월6일

1부 일본어예배10/13(주)10:30 설교:  김영길 목사

수요말씀과 기도모임(온라인)10/9(수)19:30 설교:  이시이히데카즈 전도사

2부 한국어예배10/13(주)13:00 설교:  김영길 목사

'세퍼드라이프1'(일)10/6(주)9:00 교사: 김현아 사모

 ‘예배의 삶’(한)10/6(주)15:00 교사: 김영길 목사

‘세퍼드라이프 6’(한) 10/6(주)15:30 교사: 박종성 선교사



※‘알림 및 환영’시간은 축도가 끝난 후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 합시다

봉사위원

인원보고

헌금보고(엔)

※賛    美 一同聖歌96

※찬        송 다같이8(통9)장

賛    美 一同聖歌465

찬        송 다같이

献    金 一同

봉        헌 다같이

司会者

인도자

李炯恩勧士

이형은 권사

260(통194)장

賛美と祈り 一同

찬양과 기도 다같이

※頌    栄 一同聖歌383

※송        영 다같이6장

※祝    祷

※축        도

※聖書箇所 ローマ人への手紙１１章３３－３６節

※성경봉독 로마서 11:33-36

メッセージ 金永吉牧師嘆きで始まり、賛美で終わる

말         씀 김영길 목사

金永吉牧師

김영길 목사

“탄식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마치다”

代表祈祷

대표기도

※信仰告白 使徒信条 一同

※신앙고백 다같이사도신경

※招詞と賛美 一同

※개회및 찬양 다같이
예수 우리왕이여

聖 餐 式 一同

성   찬   식 다같이

대표기도 崔允庭役員執事

김대건 집사 박진보 집사 李相賢執事 朴優美執事

박진보 집사 김미환 집사 朴優美執事 中山真理執事

선정란 임원집사 김봉석 임원집사 선정란 임원집사 조명혜 임원집사

김미경 임원집사 김선희 임원집사 - -

이형은 권사 오송자 권사

모임

1부 일본어예배

2부 한국어예배

주일학교예배

수요말씀과 기도모임

기노스코

기도회

중고등부예배

참석인원 모임 참석인원

주일헌금

십일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학교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지정헌금

합계

26

33

10

14

7

6

4

중고등부헌금53,840

43,000

257,000

536

-

355,376

1,000

-

-

下山利光役員執事

石井秀和伝道師김영길 담임목사 김영길 담임목사 石井秀和伝道師

헌금위원

안내위원 

10/6 10/13 10/20(합동) 10/27(합동)

인도자

통역

＊일본의 영적부흥과 지진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어 더욱 영향력 있는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시부야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해

＊주일학교(CS)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영적 부흥을 위해

＊예배의 회복과 소그룹 사역의 성장을 위해

＊기노스코 성경훈련을 통해 말씀회복이 일어나도록

＊교회공동체 모두가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몸이 아프신 분들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창원남산교회의 일본선교와 스즈끼 미호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박종성, 장소현 선교사님 Interserve 사역을 위해

＊제이삭 목사님 요코하마국제커뮤니티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타노미노루 목사님(미국 쥬빌리교회) 일본인 선교를 위해

＊정주환 목사님(한국) hop project 사역을 위해

＊김영식 목사님(한국) FOTA Mission 사역을 위해

＊필리핀 SICAP 신학교 사역을 위해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Japan과 Japan Alliace Mission의 사역을 위해

＊본 교회 교역자들과 책임역원회 및 제직들의 사역을 위해 

한국어주일예배

日本語への通訳が必要な方は受付で通訳機をお借りください。

※表示があるところはご起立をお願いいたします。

2024년 10월6일 13:00 인도자: 김영길 담임목사

2024年10月6日13:00 司会者:金永吉 主任牧師

ローマ人への手紙１１章３３－３６節로마서 11:33-36
嘆きで始まり、賛美で終わる탄식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마치다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모두 일어나 주세요.

“이것을 모순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론상으로는 거기에 모순이 있다. 그러나 사랑은 이론 이상이다. 사랑은 전 
우주만큼 크다. 사랑 안에서는 일체의 모순이 조화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봄볕과 
같이 따뜻하게 전 인류를 감싸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그러나 때가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부활의 아침이 오면 어떻겠는가? 
그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임을 알고 과연 놀라지 않겠는가? 그때 
자기의 연약함에 과연 누가 부끄럼을 느끼지 않겠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눈이 미쳐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이 아직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큰 사랑 가운데서 세계의 현재와 장래를 바라본 바울의 구원론, 그것은 
참으로 엄청난 희망에 물결치는 영혼의 외침이다. 이 위대한 사상 앞에서 이 
세상의 철학은 연기같이 스러져 버린다. 인간의 이성으로 풀리지 않는 하찮은 
의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이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미의 노래뿐이다.” 

(우찌무라 간조)


